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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최근 한국 언어 교육 중심에서 문화 교육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한국의 

언어와 문화를 동시에 학습한다는 것은 한국어를 좀 더 정확하고 능숙하면서 흥미롭게 

습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고급 학습자가 한국 언어 능력 향상의 한계에 

부딪혔을 때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한국 문화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이다. 

본 논의는 이러한 점에서 한국의 언어와 문화를 동시에 가르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한국의 문화를 담고 있는 영상 매체를 이용하여, 한국 영상자료가 

가진 문화적 요소와 언어적 요소를 어떻게 구조화하여 가르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려를 바탕으로 한다. 다시 말해, 기존의 영상자료를 활용한 교육에서 문화의 내용을 

부수적으로 다루었다면, 이 글에서는 언어와 문화를 좀 더 대등한 비중으로 다룰 

수 있는 자료제작의 방법이나 교수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다. 문화가 내재해 

있는 교육 자료는 그것으로서 좋은 문화 교육이 되겠지만, 학습자에게 문화감각의 

흥미를 일깨우고, 지속적인 관심과 사고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다양한 

자료를 구조화하여 제시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주제어 : 한국언어, 한국문화, 한국영상자료, 교수자료제작, 교수방안, 한국언어문

화융합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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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한국 문화 교육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한국의 언어와 문화를 동시에 

학습한다는 것은 한국어를 좀 더 정확하고 능숙하면서 흥미롭게 습득한다는 것을 의미한

다. 또한 고급 학습자가 한국 언어 능력 향상의 한계에 부딪혔을 때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한국 문화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이다.

본 논의는 한국어교육에서 언어-문화 융합 교육의 가능성에 바탕을 두고, 한국의 

영상자료를 활용하여 언어-문화를 함께 교육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한국의 언어와 문화를 동시에 가르치기 위해서는 한국의 문화를 담고 있는 교수자료

를 선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그러한 측면에서 한국의 영상자료는 유용한 

자료가 된다. 

이제껏 한국어 교육에서는 드라마, 영화, 대중매체, 대중문화 자료, 시청각 매체라는 

주제로 한국의 영상자료를 다룬 바 있으며,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의 방향으로 

논의되었다. 

첫째, 한국어 교육의 교수 목적을 ‘실제 의사소통 능력 향상’면에 주안점을 두고 

영상 자료를 다루었다. 이때 현실에서의 의사소통 능력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자료제공 

기능으로써 영상자료가 논의되었다. 이정희(1999, 221)에서는 영화라는 시청각 매체를 

이용한 수업 방안을 제시하면서, 영화를 통한 한국어 수업의 의의는 의사소통 중심의 

교수법에서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교육 자료의 실제성에서부터 그 가치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유경수, 홍웅기(2011, 293)에서도 한국어 고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설문조

사 한 결과, 실제 상황의 회화와 자연스러운 한국어 구사를 원한다는 의견이 많았고, 

그러한 점을 반영하여 학습하기에 좋은 자료로 영화와 드라마를 꼽았다.  

둘째, 듣기 교수 및 다른 언어기능과의 통합을 실현하기 위한 자료로서 영상자료를 

채택하였다. 이미혜(2011, 191)에서는 한국어 교육에서 드라마를 활용한 듣기 중심의 

수업 구성과 자료 제작 방법을 살펴보았고, 이인순·윤진(2012, 194)에서도 의사소통 

능력의 향상을 위해 듣기 영역의 학습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함을 논의하였다. 두도, 장리, 

한교(2010, 227-228)에서는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방안으로 영화를 활용한 

듣기-말하기 통합 교육 방안을 제시하면서, 음성과 영상이 함께 제공되는 영화의 효용성을 

논의하였다. 

셋째, 해외 현장에서 교재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영상자료를 다루고 

있었다. 김훈태(2013, 133-134)에서는 해외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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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진의 부족’과 ‘교재의 부족’을 들 수 있는데 한국의 대중문화를 수업 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부족한 교재를 보완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또한 이들 논의들에서는 한국어 교육에서 문화와 언어가 어떤 방식으로 결합할 것인가(최

인자 2004)에 대한 논의가 함께 다루어지기도 하였다.

본 논의에서는 한국 영상자료가 가진 문화적 요소를 어떻게 활용하여 한국어교육에서 

구조화하여 가르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려를 바탕으로 한다. 다시 말해, 기존의 영상자료를 

활용한 교육에서 문화의 내용을 부수적으로 다루었다면, 이 글에서는 언어와 문화를 좀 

더 대등한 비중으로 다룰 수 있는 자료제작의 방법이나 교수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하여 먼저, (1) 한국어학습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2) 인지도와 흥미도가 높은 자료를 선정한다. 인지도와 흥미도가 

높은 자료는 학생들에게 한국문화와 한국어에 대한 호기심을 유발하고 적극적인 태도로 

고무할 수 있다는 면에서 중요한 기준이 된다. 선정된 자료 중, (3) 한국의 문화를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선별하고, (4) 같은 문화를 포함하고 있는 2가지 이상의 자료를 단계별, 

위계화하여 문화에 대한 담론을 끌어낼 수 있도록 구조화한다. 이와 같이 같은 문화를 

내포하는 2가지 이상의 자료를 구조화하는 방안은 한국 문화를 부각하여 깊이 있게 다룰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다. 

Ⅱ. 한국 영상자료 선호 실태 조사

한국 언어-문화 교육자료 자체가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하고, 학습 동기를 고취할 수 

있는 것이라면 효율적이고 가치 있는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다음은 한국어 

학습자들이 선호하는 한국 영상자료를 조사한 것이다.

2014년 10월 31일∼11월 7일 사이, 대구가톨릭대학교 한국어학당 언어연수생과 학부생 

및 대학원생 102명(남49, 여53)을 대상으로 기억에 남는 드라마, 영화, 오락프로그램, 

광고, 뮤직비디오를 설문하였다. 

설문응답자는 총 10개국(중국(69)1), 캄보디아(10), 베트남(6), 몽골(4), 인도네시아(4), 

일본(3), 키르기스스탄(2), 중앙아프리카공화국(2), 멕시코(2), 잠비아(1))에서 온 학생들

이었다. 이들은 다양한 목적의 학습자들인데, 대학 전공공부(30.39%)’, ‘취업목적

1) 괄호 안은 인원수를 표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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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3%)’, ‘한국어 실력 향상(16.67%)’, ‘한국어능력시험(TOPIK) 합격(10.78%)’, 한국 

및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9.80%)’, ‘한국 대학교 및 대학원 진학 (6.86%)’, ‘취미(2.94%)’, 

‘무응답(3.92%)’이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학문이나 취업 목적 학습자들(대학원 및 전공공부, 한국어 능력 

향상, 한국어 능력시험 합격, 대학 및 대학원 진학과 취업을 합한 비율은 83.33%이다.)이고, 

문화에 대한 관심이나 취미로 한국어를 공부하는 학생들이 소수(문화에 관심이나 취미는 

12.74%)인데도, 각 장르별로 적극적으로 응답하고 있어, 한국 영상 자료에 대한 관심은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설문에 앞서 주로 한국영상자료를 접하는 매체를 조사하였는데, 이들 중 전체 응답자의 

75.49%(77명)가 ‘컴퓨터’를 통해 한국의 영상자료를 접하고 있었고, 14.71%(15명)가 

‘텔레비전’을, 9.80%(10명)가 ‘휴대폰’을 통해 한국의 영상자료를 시청하는 것으로 분석되었

다. 학습자들이 컴퓨터와 휴대폰을 이용하는 경우가 전체의 85.29%였는데, 이것은 텔레비

전에 비해 비교적 시간과 장소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각자가 선호하는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러므로 설문 응답의 결과는 비교적 신뢰도 있게 

장르별 인기도를 예측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영상 장르별 선호도를 도표로 나타내었는데, 아래 <그림 1>과 같다.  

<그림 1>  한국어 학습자들이 즐겨보는 영상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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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이 즐겨보는 영상자료는 단연 드라마였고(44.12%), 다음으로 영화(29.41%) ＞ 

오락프로그램(15.69%) ＞ 뉴스(4.90%) ＞ 광고(3.92%) ＞ 뮤직비디오(1.96%)’의 순서

였다. 

이와 같은 응답 결과를 통해 한국어 학습자들이 가장 즐겨보는 영상자료는 ‘드라마’인 

것을 알 수 있다. 드라마는 한국 사회의 다양한 맥락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시각과 

청각을 포함한 영상자료이다. 학생들이 가장 흥미로워하면서도 한국인의 생활 속에서 

있음직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언어와 문화를 담고 있다. 

설문에서 ‘재미있었던 한국 드라마는 무엇인가’에 대한 응답에서도 한국 드라마의 인기를 

반영하듯 다양한 장르적 성격을 가진 드라마의 제목이 언급되었다. 

한국어 학습자들은 ‘별에서 온 그대(35명)’를 가장 즐겨보았다. 한국에서도 선풍적인 

인기를 보였고, 중국에서도 새로운 한류열풍을 일으키며 ‘치맥 문화’를 견인했다. 다음으

로 ‘상속자들(20명)’, ‘괜찮아 사랑이야(14명)’ 등이 설문조사 기억에 남는 한국드라마였

다. 그 외 ‘꽃보다 남자’(11명), ‘보고 싶다’(10명), ‘옥탑방 왕세자’(8명), ‘내겐 너무 

사랑스러운 그녀’(7명), ‘풀 하우스’(6명), ‘시크릿 가든’(5명), ‘너의 목소리가 들려’(3명) 

등도 조사되었다. 

영화에 대한 응답 결과는 드라마에 비해 응답률이 저조하고 작품의 수가 많지 않았는데, 

여러 매체 가운데 비중이 낮은 편으로 파악되었다. 영화 중에서는 ‘7번방의 선물(15명)’이 

가장 높은 순위였고, 다음으로 ‘친구(10명)’, ‘엽기적인 그녀’(9명), ‘아저씨’(6명), ‘도둑들(5

명)’, ‘타짜’(5명)가 5위, ‘늑대소년(4명)’, ‘왕의 남자(3명)’ 순이었다. 이외에 최근 개봉한 

‘명량’, ‘해적’을 비롯하여 ‘두근두근 내 인생’, ‘데이지’, ‘은밀하게 위대하게’, ‘해운대’, ‘과속 

스캔들’ 등 다양한 영화를 상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락프로그램으로는 ‘런닝맨’이 전체 응답자 가운데 43명이 응답하여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아빠 어디가(24명)’, ‘비정상회담(17명)’, ‘슈퍼맨이 돌아왔다(12명)’, 

‘우리 결혼했어요(9명)’순으로 조사되었다. 이외에도 ‘1박 2일’, ‘불후의 명곡’, ‘무한도전’, 

‘나는 가수다’ 등 다양한 응답결과를 보였다.

기억에 남는 광고에 대해서는, 102명 가운데 50명만이 응답했는데, 그 중 주류가 1위(12

명), ‘휴대폰 광고’가 2위(9명)였고, 이어 ‘인터넷 통신’(8명) 광고, ‘전자제품’(6명), ‘치킨 

광고’(5명)의 순으로 응답했다. 그 외에 라면, 자동차, 화장품, 음료 광고 등을 기억해냈다. 

마지막으로, 뮤직비디오에 대한 응답 결과는, 인기 아이돌 그룹 ‘EXO’의 ‘중독(12명)’과 

‘으르렁(8명)’이 각각 1, 2위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빅뱅 <하루하루>’(6명), ‘소녀시대 

<Gee>’(5명), ‘싸이 <강남스타일>(3명)’의 순이었다. 

그 외 뉴스를 비롯한 영상 장르에 대한 설문을 실시했으나, 무응답으로 나타났고,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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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에 대한 부분은 학습자의 기억에 거의 남아 있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영상자료를 활용한 교육은 학습자의 흥미를 고려하여 기호와 수준에 맞는 적합한 자료를 

선정해야 한다. 그럼으로써 학습자의 교육적 동기를 유발하여 영상자료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통해 보다 더 효율적인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실생활에 

적용 가능한 실제적 한국어를 학습할 수 있으며 영상자료의 다양성을 활용하여 기능을 

연계한 교육 체계와 학습 과정도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영상자료의 흥미 요소를 접목하여 

학습자의 기호에 맞는 자료를 제작한다면, 의사소통능력과 문화적 소양을 동시에 신장시킬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Ⅲ. 영상자료를 이용한 수업 자료 선정 방안

 자료 선정 시, 영상자료에 대한 흥미와 인지도, 소재 및 내용이 담고 있는 교육적 

가치, 한국문화 코드의 내재, 담화 단위별 편집의 용이성 등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시의성을 우선하기보다는 교육 자료로서 어느 정도의 지속성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을 

자료로 삼는 것이 적절하다. 이 글에서는 한 흥미 및 인지도를 고려한 자료, 내용 및 

언어자료로서 가치의 부각, 한국적 문화의 부각 측면에서 자료 선정 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3.1. 흥미 및 인지도를 고려한 자료의 선정

한국 언어-문화를 교육할 때에는 인기도와 대중성을 고려하여 교육 자료를 선정하는 

것이 학습자의 흥미를 끌기에 유리하다. 학습자가 재미있게 경험하였거나, 직접 접하지 

않았더라도, 이미 인지하여 대중성이 확보된 것들은 학습자의 관심을 유발할 수 있다. 

또한 드라마, 영화, 오락프로그램, 광고, 뮤직비디오 등 다양한 장르를 교육 자료로 선택할 

수 있다. 

다음은 외국인 학습자들이 가장 즐겨보는 드라마 장르에서 인기 1순위인 ‘별에서 온 

그대’의 한 장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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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

S# 촬영장 일각

송 이   피곤한 오후엔 역시 달달한 모카라떼가 짱. 문익점 선생님이 왜 모카씨를 숨겨 

들어왔는지 알 것 같다. 문익점 선생님, 땡큐.

윤 범 (얼굴이 사색이 되어서) 누나!! 문익점 선생이라뇨!

송 이 (한심한 표정으로) 너 모카씨 밀수한 문익점 선생 몰라? 그. 붓대롱인가 어딘

가에. 모카씨를 딱 ○○가지고...... 중국 애들 모르게. 거 아주 요령 있는 양반이야. 

그 양반이.

윤 범  (울 것 같은 표정으로) 모카씨가 아니라 목화씨겠죠!!

 

<예시 1>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 대본과 장면

<예시1>은 전지현, 김수현 주연의 ‘별에서 온 그대’로, 전체 응답자 가운데 35명이 

응답하여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한 드라마이다. SBS가 2013년 12월부터 2014년 2월까지 

11주에 걸쳐 모두 21부작으로 방영한 드라마로 한국에서도 높은 인기가 있었다. 중국에서는 

드라마 속에 등장한 ‘치맥 문화’로 새로운 한류열풍을 일으켰다. 중국과 미국에서 드라마 

리메이크가 확정되는 등 세계적인 차후에도 인기를 기대해 볼 수 있는 드라마이다. 또한 

2014년 8월에는 모바일게임으로도 출시되기도 하였다.2) 이와 같은 인기도와 인지도를 

2) ㈜위메이드 엔터테인먼트(대표 장현국)는 별에서 온 그대-교수 돌아오다'(현지명 来自星星的你-教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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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갖고 있는 교육 자료는 학습자의 흥미를 끌기에 충분할 것으로 판단한다. 

내용면에서도 ‘모카’와 ‘목화[모콰]’의 발음상 동음이의의 형태를 띠는 것으로, 그와 관련하

여 주인공이 혼란을 일으키는 재치있는 내용으로 전개되고 있다. 또한 ‘문익점, 목화씨, 

붓대롱’ 관련 내용은 한국의 역사와 문화적인 내용을 전개하는 데도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다. 

그 외에도 인지도를 고려한다면, 드라마에서는 ‘상속자들’, ‘풀하우스’, ‘시크릿가든’이, 

영화에서는 ‘7번방의 선물’, ‘친구’, ‘엽기적인 그녀’, ‘아저씨, ‘도둑들’, ‘타짜’ 등을 대상 

자료로 삼을 수 있다.  

오락프로그램으로는 ‘런닝맨’, ‘아빠 어디가’, ‘비정상회담’, ‘슈퍼맨이 돌아왔다’ 등이, 

광고에서는 주류를 비롯하여, 휴대폰, 통신, 치킨 광고가 높은 인지도를 보였다. 또한 

뮤직비디오에서는 ‘소녀시대’의 ‘Gee’,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비교적 높은 인지도를 보여, 

교육 대상으로 선정할 가치가 있는 영상자료들로 구분할 수 있다. 

3.2. 내용 및 언어자료로서의 교육적 가치의 부각

영상자료는 구어를 바탕으로 하며, 선정성, 폭력성, 비현실성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언어자료에서도 잦은 축약형, 속어, 비속어를 비롯하여 욕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언어형태가 공존한다. 교육 자료로서의 적절성을 고려하여 교실 안에서 한국 언어-문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자료여야 한다. 

오락프로그램으로는 ‘런닝맨’이 전체 응답자 가운데 가장 높은 흥미를 가진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오락성과 즉흥성을 위주로 한 프로그램이므로, 완결성 있는 담화의 형태를 

찾아보기 힘든 면이 있다. 비록 흥미를 끌거나 인기도 측면에서는 ‘런닝맨’이 학습자에게 

주목 받을 수 있겠으나, 내용이나 형식면에서 언어문화 교육 자료로서 좀 더 가치 

있는 자료를 선별할 필요성을 고려하게 한다. 

다음은 오락프로그램 <비정상회담>의 한 부분인데, 한국 사회의 ‘대인관계’에 대한 

내용을 토론 형식으로 다루고 있다.

<비정상회담>은 JTBC가 진행하는 토크프로그램인데, 비정상(非正常)과 정상회담(頂

上會談)을 합친 중의적 명명이다. 정상(正常)과 비정상(非正常)은 토론에서 보여지는 

찬성측과 반대측의 구조를 띠며 논의를 진행한다. 12개국 출신의 20∼30대 남성 출연진

들(G12)과 진행자 및 한국 대표 게스트가 한국 사회 또는 한국에 국한되지 않는 보편적 

归来)의 iOS버전을 현지 파트너사인 Gippie(Shanghai Gippie)를 통해 중국 시장에 정식 출시한 
바 있다.(http://www.hungryapp.co.kr/news/news_view.php?durl=YmNvZGU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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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의 현실적 문제에 대해 하나의 주제를 놓고 다양한 관점에서 토론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예시 2> 오락프로그램 <비정상회담>의 대화 전사 자료

오락프로그램 <비정상회담>

오늘의 안건 :  ‘대인 관계가 어려워지는 나, 

비정상인가요?’(개그맨 조세호)

성시경 안건 상정하겠습니다.

유세윤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비정상회담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막 제6회 국경 없는 청년회

조세호 자, 오늘의 안건은 한국 대표 조세호 씨가 발표하시겠습니다.

         요즘 뭐 감사하게도 좀 바빠지다 보니까 섭외도 좀 많이 들어오고 

샘오취리 축하드립니다.

조세호 주변 분들께 연락도 좀 많이 오는 것 같고, 근데 스케줄이 본의 아니

게 많다 보니까 그런 약속이나 회식 자리의 초대나 이런 것들을 거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전에는 누구보다 대인 관계가 좋았던 사

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제는 거절할 때에 그런 미안한 마음에 눈치를 

보게 되기도 하고, 제가 오늘 안건으로 올리고 싶은 건 점점 ‘대인 관

계가 어려워지는 나, 비정상인가요?’에 대해 한번 안건을 올리고 싶

습니다.

자  막 제6회 비정상회담 안건 대인관계가 점점 어려워지는 나, 비정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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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의 주제로는 외국인이 바라본 한국 문화, 각국의 웃음 문화, 법치 수준, 세계 평화주의, 

키덜트3) 문화, 외모지상주의, 안락사, 혐오주의 등 가벼운 주제에서부터 무거운 주제가지 

다양하게 다루고 있다.  

유창한 한국어를 구사하는 외국인들이, 그들의 시각에서 한국의 문화를 비교-대조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를 통해 학습자들은 한국의 문화를 다양하고 상대적인 시각에서 접할 

수 있다. 특히 찬성과 반대 의견이 차례로 대조되면서 토론 형식의 담론을 경험할 수 

있다는 면에서 고급 한국문화교육 자료로서의 가치가 있다. 더욱이, 외국인 학습자들의 

경우, 한국에 거주하는 다국적 출신의 출연자들과 큰 공감대를 형성하며, 그들의 발화에 

매우 주의를 기울이는 경향이 있다. 이는 듣기나 말하기 자료로서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데, 외국인 출연자들이 발언할 때에 그들의 얼굴이 클로즈업 되고, 말소리가 집중되어 

보여지기 때문이다. 클로즈업 된 화면을 활용하여 듣고 말하기 활동을 할 수 있으며, 

말풍선 등을 이용하여 요약하여 쓰기 활동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3.3. 한국적 문화의 부각

한국 언어문화를 융합적으로 가르치기 위해서는 영상자료에 ‘한국적인 문화’가 존재해야 

한다. 차별화된 한국적인 문화를 포함하고 있다면 유용한 언어문화 교육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이동통신회사인 ‘KT’의 광고이다. ‘빠름 빠름 빠름~’으로 시작하는 노래와 만화 그림을 

합쳐 KT의 LTE 서비스 브랜드명인 워프(Warp)를 만들어 인터넷과 WIFI(와이파

이·Wireless Fidelity)가 얼마나 빠른지에 대한 광고 시리즈 중 일부이다. 설문조사를 

통하여 학생들의 기억에 남는 광고 중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를 다루어볼 수 있는 자료이다. 

한국의 배달문화에 대해서는 외국인 학습자들이 매우 신기하고 편리하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이와 관련한 다양한 담론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한국의 문화를 다룰 때에는 장점과 단점, 과거와 미래, 문화적 상대성 등 다양한 

관점에서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것으로 선정하는 것이 더욱 유용하다. 

그 외에도 현실 언어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의 여부, 교육 자료로서의 편집의 용이성 

등을 타진해 보아야 한다. 학습자의 흥미를 진작시키고 한국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자료, 나아가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자료여야 한다. 

3) 키드(Kid)와 애덜트(Adult)의 합성어로, 20~30대의 성인들이 어린 시절에 경험했던 갖가지 향수들을 
여전히 잊지 못하고 그 경험들을 다시 소비하고자 하는 현상을 말함(http://tip.daum.net/openknow/456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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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3> 이동 통신화사 ‘KT’의 광고

광고 <KT 올레(Olleh) -‘빠름 빠름 빠름’인터넷 속도>

(노래와 함께 만화그림이 동시에 그려진다. 띵동 현관 벨소리가 울리며 택배 기

사님이 오신 것을 알린다.)

 

기  사     택배입니다.

가족들     (‘앗싸’ ‘앗싸’를 외치며 빠르게 달려 나온다.)   

범  준     날아가는 속도는 워프(WARP)

자  막     WARP

(광고의 핵심인 ‘빠름’을 강조하는 노래와 함께 KT의 LTE 브랜드 명인 ‘워프

(WARP)’가 자막에 나온다.)

자  막     (노래 및 멘트와 함께) 빠름~빠름~빠름~LTE WARP olleh

(KT의 유무선 통합 브랜드인 ‘olleh’가 제시되며 광고가 마무리된다.)

Ⅳ. 언어-문화 자료 수업자료의 실제

다음은 영상자료를 활용해 한국 언어문화를 동시에 교수하기 위한 자료구성 방안이다. 

한국의 언어와 문화를 동시에 교수하기 위하여 먼저, 한국적인 문화를 부각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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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

송  이 (인터폰으로 기자들과 휘경이 치킨을 먹는 장면을 보며) 이휘경 저거 뜬

금없이 저기서 치킨을 뜯어먹고 있어.

(민준을 향해 웃으며) 우리도 시켜 먹을까? 치맥 어때? 치맥? 나 우울

할 때 무조건 치맥.

영상자료를 제시하여 한국 문화를 보여주고, 언어적-문화적으로 설명한 후, 이에 대한 

보충 영상과 심화 자료를 제공하여 깊이 있는 언어-문화 교수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실제 교재는 (1) 한국의 문화가 드러나는 영상 자료 제시 - (2) 관련 문화 보충 

영상 - (3) 관련문화 심화 읽기 자료 - (4) 관련문화 지식을 이용한 말하기, 쓰기 활동 

등으로 내용을 구성할 수 있다. 

 <그림 1> 언어-문화 교수 자료의 내용

한류 열풍을 이끈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와 ‘광고’ <교촌치킨>을 자료로 한국의 

‘치맥 문화’를 주제로 다음과 같은 내용과 방법으로 교재를 구성할 수 있다. 

4.1. 한국영상 언어-문화 교육 자료 - 시청각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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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준 잠이나 자. 시끄럽게 하지 말고.

먼저,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의 관련부분을 제시하고, 치맥에 대한 사전 경험이나 

지식을 상기하게 하고, ‘치맥’의 언어적 의미와 한국에서의 ‘치맥 문화’를 생각하게 한다. 

또한 ‘치맥 문화’와 관련지을 수 있는 다른 영상자료가 있다면 함께 제시하여, ‘치맥’에 

대한 다양한 영상자료를 접하게 한다. 

다음은 광고에 나타난 ‘치맥 문화’이다. 

4.2. 한국영상 언어-문화 보충 자료

관련 영상자료로 치맥에 대한 보충적이면서도 심화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이때, 

언어적 의미에서 문화적인 해석으로 전이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교육 방법이 요구된다. 

예를 들어, 치맥문화와 관련지을 수 있는 단어인 ‘치킨’, ‘시켜 먹다’, ‘치맥’, ‘우울할 땐 

치맥’, ‘행복’, ‘짜릿함’, ‘야근’, ‘세계’, ‘입맛’ 등으로 한국인이 느끼는 ‘치맥’에 대한 의식을 

동영상과 함께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제시하는 영상이나, 단어 등은 ‘치맥문화’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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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를 더욱 구체화할 수 있는 요소가 된다. 

또한 치맥과 관련된 읽기자료를 통에 문화적 의미를 깊이 있게 다룰 수 있도록 하여, 

한국문화에 대한 깊이 있는 담론을 유도할 수 있다. 

광고 <교촌 치킨>

 내레이션/자막 누가 할 수 있을까요? 누가 이 한 조각에, 

                받아쓰기 100점의 행복 

                결승골의 짜릿함, 야근을 즐기게 하는 기적

                세계인의 입맛까지 모두 담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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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로 뻗어 나가는 한국 ‘치맥’ 문화

‘치킨과 맥주를 함께 먹는 치맥 문화’는 원래 그  발상지가 한국이다. 사실 ‘치맥’이라는 

이름이 붙은 건 얼마 되지 않았지만 이런 문화는 수십 년 전부터 있었다. 그런데 유독 

최근 ‘한국의 치맥 문화’가 중국 등 다른 나라에서도 큰 인기를 끄는 이유가 뭘까? 그 

답은 바로  한류 열풍이다. 

올해 2월 종영한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의 주인공들이 치킨과 맥주(치맥)을 즐기는 

모습이 중국에 방영되면서 많은 중국 시청자가 ‘치맥’의 매력에 빠졌다. 이 드라마가 

아니었다면 중국에서 ‘치맥’ 열풍이 불기는 어려웠을지도 모른다. 중국은 그야말로 음식 

문화가 세계에서 가장 발달한 나라 중 하나이다. 딱히 남의 나라에서 음식 문화를 수입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한류 열풍 덕에 ‘치맥’ 문화가 중국을 강타했고 이제 ‘치맥’은 당당히 

중국인들에게도 사랑받는 메뉴가 됐다. 올해 7월 대구에서 ‘세계 치맥 페스티벌’을 개최했는

데, <별에서 온 그대>에 열광한 중국 관광객들이 대거 참가해 축제가 그야말로 ‘대박’을 

터뜨렸다고 한다. 최근에는 ‘치맥’ 문화가 서구 국가들에게도 주목을 받고 있다. 미국의 

대표적인 블로그 뉴스 <허핑턴포스트>는 올해 초 ‘미국에서 2014년을 이끌 최고 음식의 

새로운 트렌트’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맥주와 함께 먹는 한국의 치킨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라고 소개했다. 그리고 <허핑턴포스트>는 이 치킨에 ‘코리언 프라이드치킨(일명 

New KFC)’이라는 새 이름을 붙여 주기도 했다.

                                          아하경제신문 2014년 제 214호

* 치맥 문화 

* 열풍이 불다

* 인기를 끌다

* 대박을 터트리다 

* 매력에 빠지다

* 주목을 받다

4.3. 한국영상 언어-문화 심화 읽기 자료

한국의 치맥 문화에 대한 글을 제시하여, 한국의 관련문화에 대한 의미를 더욱 깊이 

있게 이해하고, 한국의 문화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도록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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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한국영상 언어-문화 자료를 통한 활동 제시

다음과 같은 말하기, 쓰기 활동을 제시할 수 있다. 

<말하기>

1. ‘치맥’ 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해 봅시다.

2. 여러분의 나라에도 ‘치맥’처럼 함께 먹는 음식이 있다면 이야기해 봅시다.

3. 영상 매체를 통해 살펴 본 ‘치맥’ 문화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4.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 및 ‘치킨 광고’를 통해 매스컴이 문화에 미치는 영향을 이야기해 

봅시다.

<쓰기>

1. 한국의 ‘치맥’ 문화를 소개하는 글을 써 봅시다. 

2. ‘치맥’ 열풍으로 바라본 한국문화의 특성에 대해 써 봅시다.

문화를 이용한 말하기와 쓰기 활동은 문화에 대한 수준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한다. 

그러므로 말하기와 쓰기 활동을 하기 전에 구체적이면서도 충분한 자료제시와 깊이 있는 

사고가 필요하다. 교수자는 학습자가 한국의 문화에 대해 흥미를 갖고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자료를 선정하여 학습자가 충분히 이해하고 사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Ⅴ. 결론

본 논의는 한국어교육에서 언어-문화 융합 교육의 가능성에 바탕을 두고, 한국의 영상자료

를 자료로 언어-문화를 함께 교육할 수 있는, 자료의 선정과 교재의 구성을 탐색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한국의 언어와 문화를 동시에 가르치기 위해서는 교수자료를 선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그러한 측면에서 한국의 문화를 담고 있는 영상자료는 유용한 

자료가 된다. 

본 논의에서는 한국 영상자료가 가진 문화적 요소와 언어적 요소를 어떻게 구조화하여 

가르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려를 바탕으로 하여, 언어와 문화를 좀 더 대등한 비중으로 

다룰 수 있는 자료제작의 방법이나 교수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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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기 위하여, 우선 한국 대학에 있는 외국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는데, 

한국 영상자료별 인기도는 드라마(44.12%) ＞ 영화(29.41%) ＞ 오락프로그램(15.69%) 

＞ 뉴스(4.90%) ＞ 광고(3.92%) ＞ 뮤직비디오(1.96%)’의 순서로 나타났다. 드라마 

중에서는 특히 <별에서 온 그대>를 가장 즐겨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설문조사는 영상자료

를 이용하여 수업자료를 제작하는 데 ‘흥미’ 면에서 중요한 기준이 된다.

한국 언어-문화 수업자료를 제작할 때에는 흥미를 고려하되, 한국어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교육 자료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어야 하며, 문화적인 면을 부각할 수 있는 

것으로 선정한다면, 언어를 가르치면서 동시에 문화를 인식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한국언어-문화 융합 교육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1) 한국의 문화가 드러나는 

자료 제시 - (2) 관련 문화 보충 자료 - (3) 관련문화 심화 읽기 자료 - (4) 관련문화 

지식을 이용한 말하기, 쓰기 활동 예시 등으로 구성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문화가 내재해 있는 교육 자료는 그것으로서 좋은 문화 교육이 되겠지만, 학습자에게 

문화감각의 흥미를 일깨우고, 지속적인 관심과 사고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다양한 자료를 구조화하여 제시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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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Korean language and culture teaching methods using 
visual materials

Kim, Nam Kyeong

(Catholic University of Deagu) 

This study is based on consideration of how to structuralize and teach cultural 

and linguistic elements of Korean video materials. This intends to survey 

making-material or teaching methods which can cover language and culture with 

equal weights.

 When making teaching materials of language and culture, a subject must highlight 

cultural side, as well as have attraction and educational values. Therefore, these 

make it possible to educate language and culture simultaneously with efficiency. 

 For the purpose of conducting fusion education of Korean language and culture, 

successfully, this study propose a (teaching) plan organized as (1) presenting 

materials which expose Korean culture (2) supplement materials related with culture 

(3) advanced reading materials related with culture (4) instances of speaking and 

writing activities using relating knowledge about culture.

 Educational materials themselves in which culture inheres can be cultural 

educational materials. However, tasks are required to structuralize and present 

selected matrials efficiently, for the sake of awakening interests for cultural feelings 

and attracting continual attention and thinking.

<Key words> Korean Language, Korean Culture, Korean Video Materia, Making 

Teaching Materials, Teaching Method, Education of Korean 

Language and Culture


